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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고는 풍석(楓石) 서유구(1764~1845)의 산문세계에 한 연구
다. 본고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. 예비적 고찰, 산문작품에 
한 본격적인 분석, 산문세계에 한 비평적 조망이 그 셋이다.
예비적 고찰은 두 방향으로 이루어진다. 우선 서유구 문집의 서지
적(書誌的) 특징을 검토하고 작품 편년 작업을 한다. 본고의 주안점
은 단순한 형태 서지학적 기술에 있지 않다. 문집의 서지적 특징에 
반 된 문화사적 동향과 서유구의 작가의식에 본고는 유의한다. 작품 
편년은 서유구 산문세계를 삶의 국면에 따라 동태적으로 파악하기 위
한 준비 작업이다. 
그 다음으로 서유구 산문의 형성 배경과 전개 과정을 살펴본다. 형
성 배경과 관련하여, 서유구의 학문적 문학적 정체성을 구성하는 세 
가지 측면에 주목한다. 경화 사족(京華士族)으로서의 면모, 서적의 수
집․정리에 일가견이 있는 장서가 내지 학자로서의 면모, 지식의 효용
성과 현실성을 강조한 실학자로서의 면모가 그 셋이다. 서로 이어지
기도 하고 상충되기도 하는 이 세 가지 측면에 주목하는 것은, 서유
구의 복합적인 면면을 단순화하지 않기 위해서다. 이어서 서유구 산
문의 전개과정을 조감한다. 서유구처럼 활동 기간이 길고 삶의 굴곡
이 있는 작가의 경우, 작품세계의 통시적 특징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
기 때문이다. 
274  冠嶽語文硏究 第36輯
이상의 예비적 논의를 마친 뒤, 서유구의 산문세계 전반을 검토한
다. 아직 서유구 산문에 한 연구가 미흡하므로, 분석적 접근을 통해 
주요 작품에 한 충실한 이해를 도모한다. 산문 분석은 다음 네 방
향으로 이루어진다.
첫 번째 주제는 ‘교양을 통한 자기형성’이다. 서유구의 서화(書畵) 
감상, 삶에 한 심미적 관점, 탈속적 인생관, 자연에 한 심미적 감
수성, 여가활동을 통한 내면의 확충 등이 논의된다.
두 번째 주제는 ‘사실의 추구’다. 서유구가 추구한 ‘사실’은 양면적
이다. 엄 한 실증적 지식으로서의 ‘사실’과 생동하는 사물의 진면목
으로서의 ‘사실’이 그 양면을 이룬다. 따라서 서유구가 추구한 ‘사실’
은 구체적인 생활현실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는다. 이 점과 관련하여 
‘자연경’(自然經) 개념이 특히 주목된다. 이 개념은 ‘자연=근원적 텍
스트’라는 사고를 압축한 것으로,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 한 서유구
의 근원적인 통찰을 담고 있다. 
세 번째 주제는 ‘생활세계에의 착적 접근’이다. 세상에 기여하고
자 하는 서유구의 문제의식은 농학을 통해 구현된다. 본고는 좁은 의
미의 농학이 아니라 ‘삶에 한 관점으로서의 농학’ 내지 ‘현실에 참
여하는 방식으로서의 농학’에 주목한다. 이런 관점을 취하고 나면, 서
유구의 농학은 주변부적 인물에 한 태도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는 
것으로 파악하지 않을 수 없다. 이에 본고는 불우하거나 미천한 사람
들에 한 공감과 연민을 담은 작품들을 검토한다.
네 번째 주제는 ‘삶의 굴절에 따른 자기응시’다. 청년기 서유구의 
자기응시는 미래에 한 막연한 기 감과 강한 자기애를 보여준다. 
그러나 정계에서 축출되어 가난을 체험하면서 그의 자기응시는 크게 
달라진다. 그 결과 서유구는 말년에 자신의 삶을 ‘다섯 가지 허비’로 
요약하면서 지극히 초라한 것으로 그린다. 그리고 서유구 자신은 장
수한 신, 그의 아들과 아내를 비롯하여 많은 집안사람들의 죽음을 
지켜봐야 했다. 그는 그들의 죽음을 통해 자신의 삶을 반추했다. 그런 
서유구의 정회를 토로한 작품들을 함께 다룬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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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상의 네 방향에서 산문작품을 분석한 다음, 포괄적인 시야에서 
서유구 산문을 비평적으로 조망한다. 본고는 『임원경제지』(林園經
濟志)로 변되는 서유구의 학문과 사상, 그리고 삶의 최종적 귀결과 
가치지향을 ‘임원경제학’으로 개념화한다. 본고는 ‘임원경제학’에 비추
어 서유구 산문의 전체상을 조망하는 데 치력하며, 여기에 본고의 특
점이 있다. 이제까지 『임원경제지』에 한 연구와 서유구 문학에 
한 연구는 개별적으로 진행되어 왔다. 그러나 이 두 역은 전혀 
별개의 것이 아니다. 이 둘의 상호관계 속에서 비로소 서유구 산문세
계의 가치지향이 온전히 파악될 수 있다. 본고는 이 지점까지 논의를 
발전시키고자 한다.
그 다음으로 시야를 더 넓혀, 서유구가 동시 의 어떤 공동의 모색
을 변한 것인지, 그 속에서 서유구가 이룬 성취는 무엇인지, 그 이
면에는 어떤 한계가 있는지를 짚어본다. 또한 서유구의 가치지향이 
『규합총서(閨閤叢書)』로 변되는 ‘여성 실학’과 친연성을 띤다는 
점에 주목하여, 서유구의 ‘임원경제학’이 ‘여성과의 지적 연  가능성’
을 시사하는 사례라고 의미 부여한다. 
끝으로 서유구의 문학적․학문적․실천적 모색을 역사적 지평에서 음
미한다. 서유구는 국내적으로는 가학(家學)의 전통과 연암일파(燕巖
一派)의 성과를 계승하여 발전시켰다. 그리고 국외적으로는 명청
(明淸代)의 학문적 문학적 성과를 주체적으로 수용하여 자기화했다. 
본고의 주안점은 단순한 수수(授受) 관계의 확인에 있지 않다. 전
(前代)의 성과를 발전적으로 계승하는 과정에서 서유구가 어떤 진전
을 이루었는지, 그리고 어떤 주체의식을 보여주었는지에 그 주안점이 
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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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논문은 黃中允이 창작한 한문소설 󰡔天君記󰡕의 文學的 特質을 탐
구하고, 그 文學史的 意義를 규명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.
 먼저 󰡔천군기󰡕 창작의 사상적‧문학적 배경을 고찰하 다. 16세기 
무렵부터 조선에서는 性理學的 心性論이 심화‧확장되었으며, 특히 󰡔心
經附註󰡕에 한 수용과 해석의 문제를 중심으로 다채로운 理論이 제
기되었다. 이러한 사상적 배경 속에서 ‘알레고리를 활용하여 성리학적 
심성론을 서사화한 작품’인 ‘天君敍事’가 조선 사 부의 특수한 글쓰
기 양식으로 발전하 다. 본고에서는 그 중 16세기에 창작된 천군서
사의 문제작인 金宇顒의 ｢天君傳｣과 林悌의 ｢愁城志｣에 해 ‘天君敍
事의 史的 展開’라는 관점에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 다.
 이상의 예비적 검토를 바탕으로 󰡔천군기󰡕 자료의 존재양상 및 그 
성립과정을 고찰하 다. 본고에서 처음 소개한 󰡔逸史󰡕라는 책에 수록
된 󰡔천군기󰡕와, 기존에 소개되었지만 미처 검토되지 않았던 다른 두 
종의 󰡔천군기󰡕 자료를 비교하 다. 그 결과 세 자료를 ‘草稿本’, ‘修整
本’, ‘章回本’으로 각각 명명하 다. ‘章回本’의 경우 󰡔逸史󰡕에 수록된 
底本을 ‘章回本 A’로, 그것을 필사한 자료를 ‘章回本 B’로 명명하 다. 
다음으로 두 차례에 걸친 󰡔천군기󰡕 개작의 특징으로 분석하 다.
 이상의 기초적 분석에 이어 󰡔천군기󰡕가 어떠한 원리적 특성에 의
해 창작되었는가를 고찰하 다. 그 하나는, ‘心性論의 敍事化’다. 󰡔천
